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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불완전감이 저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  동  진1)       이  민  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저장행동의 관계에서 불완전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정서인식 명확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 243명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한국어판 단축형 강

박증상목록, 강박특질 핵심차원 질문지, 한국판 특질 상위 기분 척도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

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저장행동의 관계에서 불완전감의 

매개효과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확인한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저장행동의 관계는 불완전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완전감과 저장행동의 관계를 정서인식 명확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저장행동의 관계에서 불완전감의 매개효과가 정

서인식 명확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불완전감을 거

쳐 저장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정서인식 명확성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토

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적응적 완벽주의, 불완전감, 저장행동, 정서인식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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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장애는 원치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반

복하게 되는 정신장애로, 강박사고와 강박행

동을 특징으로 한다. 강박사고는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지속적인 생각, 충동 그

리고 심상을 의미하며, 강박행동은 강박사고 

또는 개인이 확고하게 따르는 어떠한 규칙에 

의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행동이나 심리 내적

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강박장애의 발병 

연령은 평균 19.5세로, 주로 성인기 초기에 발

병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국내에서도 강박장애 환자는 2019년부

터 2023년까지 30,234명에서 42,630명으로 지

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건강보험심사평

가원, 2023). 특히 이른 나이에 발병한 환자는 

강박증상의 수준이 높고, 약물치료에 대한 반

응이 좋지 않으며, 동반이환율 역시 높은 경

향을 보였다(do Rosario-Campos et al., 2001). 이

러한 강박증상에 대한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

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만성화되어 고도의 

사회적 기능의 손상뿐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

시키게 된다(Huppert, 2009). 이로 인해 초기 

성인기 집단에 대한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과 

임상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

된 강박장애 연구는 주로 임상 환자들을 대상

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강박증상은 비임상 집

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은 강박장애

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이에 대한 예

방적 조치가 필요하다(이상원, 박준호, 이민규,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비임상 집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박증상의 

병리학적 기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강박행동의 한 형태인 저장행동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주변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과도한 저장으로 인해 주거 공간에 물건

이 쌓이게 되어 요리나 취침 등 일상적인 활

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집안 가득 쓸모없는 물건들을 쌓

아둔 탓에 낙상 ‧ 화재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건강 상태의 악화 및 심각한 위생환경에 놓여 

있는 개인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

처럼, 물건의 실제적 가치와 상관없이 사용하

지 않는 물건을 버리기 어려워하고 지속적으

로 획득 및 보유하는 것을 저장행동이라 한다

(Frost et al., 2012). 저장행동은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행위로, 적절한 경우에는 저장행동 

그 자체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이러한 

행동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

는 경우 강박적 저장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위 사

례처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고(Frost et al., 

2000), 일상생활(Tolin et al., 2008) 및 직업 역

할 손상(Fan et al., 2023; Kim et al., 2001)과 관

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저장

행동이 다양한 심리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재

정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강박행동 가운데 확인, 정리 정돈, 씻기 

등의 하위 유형만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을 뿐 

저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저장행동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으며, 그마저도 마케팅 및 소비자행동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장행동의 발생 기제 및 완화 요인을 포착하

여 실증하는 연구는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강박장애에서 나타나는 저장행동은 전형적

인 강박사고가 있고, 이런 강박사고가 강박적

인 저장행동을 초래하게 된다. 위해에 대한 

걱정이 있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위해를 줄 

만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는 오래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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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못하고 저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 또한 물건의 축적이 부담스러운 의식을 

피하려는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반복되는 손 씻기나 확인하기 같은 의식적 행

동을 회피하기 위해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것이

다. 즉, 증상은 강박장애에서의 전형적인 강박

사고나 강박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로부터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저장행동은 보통 원하지 

않은 것이고 심하게 고통스러워서 쾌락이나 

보상을 경험하지 않는다(APA, 2013). 더욱이 

비축된 물건은 특이하거나 기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DNA를 채

취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손톱 깎기를 저장할 수 있다(Mathews, 

2021). 저장행동을 포함하여 강박증상은 강박

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비임상 집단에서도 보

고되며(Muris et al., 1997), 빈도, 기간 등에서 

차이를 보일 뿐, 증상의 형식이나 내용이 비

슷한 양상을 보인다(Belloch et al., 2004; Muris 

et al., 1997).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종류

의 물건을 비축하거나 특정 물건을 모으고 그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성향을 지

닌다는 점에서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연구는 강박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임상

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저장행동을 개념화하는 데 있어 오

랫동안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온 것 중 

하나는 완벽주의이다. 저장행동을 보이는 개

인은 완벽주의적인 특징을 보이고 잠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

기 위해 저장행동을 수행한다(Frost & Gross, 

1993). 즉, 강박적인 사람들은 환경을 통제하

고자 하는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언가

를 버리는 행위는 이것이 미래에 필요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야기하고, 더하여 정

확히 어떤 것이 미래에 필요하게 될지도 불확

실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가

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Salzman, 

1973). 실제로 완벽주의는 저장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impano et al., 2011). 

또한 강박장애의 인지모델을 연구하는 국제 

학술모임인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이하 OCCWG, 1997)은 강박장

애의 발달 및 유지와 관련된 신념들을 측정하

는 척도들을 종합하여 6가지 신념 영역을 제

안하였는데,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 신념이 저장행동의 가장 중요한 예

측 변수로 밝혀졌다(Ramezani et al., 2016). 이

처럼 완벽주의는 저장행동의 주요 예측 변인

으로 시사되는 바, 완벽주의와 저장행동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완벽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

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다차원적으로 

하위 차원들을 각각 분류하여 적응적 완벽주

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 둘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Frost et al., 1990; Hamachek, 1978). 적응적 

완벽주의는 상황에 맞게 성취할 수 있는 기준

을 설정하며, 성공에 대한 추구와 정확한 수

행 집중과 연결된다. 이들은 만족이나 기쁨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박지연, 이인혜, 2014; 

Flett & Hewitt, 2002).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

는 노력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고, 융통

성 없이 비현실적/비합리적으로 높은 기준, 실

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를 피하는 것에 집중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Flett & Hewitt, 2002). 

이들은 적응적 완벽주의에 비해 정신 병리의 

증상들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Frost 

et al., 1993), 우울, 불안 및 강박증상을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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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주, 199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신 병리 증

상들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완벽주

의의 부적응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Lehmann과 Konstam (2011)에 따라 부적응적 완

벽주의를 과도한 기준을 세워 지속적으로 성

취를 추구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비합

리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완벽주의로 정의하고

자 한다.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완벽주의는 저장행

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기에, 치료적 방안

에 완벽주의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강박장애의 치료 결과를 

방해하는 요인(Frost et al., 2002)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 나쁜 예후와 관련되어 있다(Chik et 

al., 2008). 따라서 완벽주의가 저장행동으로 이

어지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저장행

동의 치료적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Summerfeldt, Kloosterman, Antony, Richter

와 Swinson (2004)은 강박장애의 동기적 

차원에 따라 ‘위험회피 차원(harm avoidant 

dimension)’과 ‘불완전감 차원(incompleteness 

dimension)’으로 구분한 강박장애의 2차원 모델

을 제시하였다. 위험회피 차원은 어떤 행동 

또는 사건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잠재적

인 위협을 피하기 위한 동기인 반면 불완전

감 차원은 ‘딱 맞지 않는 경험(Not Just Right 

Experiences)’을 할 때, 주관적인 내적 완전함을 

추구하려는 동기이다. 즉, 어떤 행동이나 경험

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유발되는 고통스러운 느낌이 강박증상을 유발

하는 동기인 것이다.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완전감 집단은 위험회피 집단에 비해 완벽

주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신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호, 

2005). 이는 완벽주의가 위험회피보다 불완전

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위험회피는 성격 특성으로서, 다양한 임

상 증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Cloninger et 

al., 2012, Mertol & Alkin, 2012) 위험회피가 다

른 임상 증상들이 아닌 강박증상을 나타내는 

근거를 설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조은주 등,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와 불완전감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

벽주의자는 본인들이 “딱 맞다”라고 느낄 때

까지(Moretz & McKay, 2009), “딱 맞는 방식으

로” 강박행동을 수행하며, 완벽한 확신이 없으

면 수행에 대한 의심을 보인다(Wetterneck et 

al., 2011). 완벽한 상태를 추구하려는 내적인 

동기가 있지만 그러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확

신을 갖지 못할 때 강박증상이 초래되는 것이

다(민병배, 2000). 특히, 이러한 불완전감이 주

된 동기 차원인 사람은 불완전감에 대한 불편

감이 줄어들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느

낌을 획득할 때까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느

끼고(Coles et al., 2003), 저장행동과 같은 강

박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issen, & 

Parner, 2018; Pertusa et al., 2010; Summerfeldt et 

al., 2004).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세운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수행이나 

경험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딱 

맞는 느낌을 가질 때까지 저장행동을 수행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적

응적 완벽주의가 저장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에 불완전감이 개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을 통합적

으로 살펴보고 저장행동의 치료적 개입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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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강박장애의 치료적 접근으로 

인지, 행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정서 또한 개개인에게 정보의 원천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정

서가 주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적

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김

주연 등,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에 주목하였다. 신연정과 조현주 (2024)

는 불완전감과 강박증상 간의 관계에서 적응

적인 정서조절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불완전

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실제로, 정서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으면 정서적 경험을 회피하기 위한 역기능적

인 전략으로 강박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hosravani et al., 2020; Stern et al., 

2014). 저장행동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서조절

의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de 

la Cruz et al., 2013; Taylor et al., 2018; Tolin et 

al.,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정서조

절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서 인식이 선행되어

야 한다(이서정, 현명호 2008; 임전옥, 장성숙, 

2003; McFarland & Buehler, 1997). 즉, 자신의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으면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가능하게 하지만(Barrett & Gross, 

2001; Gross, 1999),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정확하

게 인지하지 못하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

험할 수 있는 것이다(Ciarrochi et al., 2008). 이

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서인식 명확성이 효과적

인 정서조절 및 부적응적인 강박행동 감소에 

핵심적인 변인임을 시사한다. 

여기서 정서인식 명확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이 느끼는 다양

한 감정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

의 정서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자신의 정서

를 명확히 인식하는 개인은 문제 상황이 발생

하여도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

를 회피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이를 명확히 인

식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문제를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다(Neff, 2003). 반면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지각 및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서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에 혼란을 경험

하며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에 

정서가 촉발되는 상황에서 문제적 반응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ohm, 

2003). 이와 관련하여, 강박장애의 근거기

반 치료 중 하나인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에서는 경험 회피를 

수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정서인식을 도입하

고 있다(Hayes et al., 1999). 이는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 정서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부정

적 반응성이 강박증상을 유의하게 예측(Stern 

et al., 2014)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즉 정서

인식 명확성은 강박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완충 요인임을 의미한다(홍슬기, 박경, 2017). 

상기 내용과 더하여, 불완전감을 특징으로 하

는 강박장애 환자에게 자신이 겪는 불편한 감

정을 인지적으로 자각하게 하면 증상이 개선

될 수 있다(Summerfeldt et al., 2004)는 점을 고

려해 볼 때, 정서인식 명확성은 불완전감과 

저장행동 간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즉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경우, 불완전감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정서

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정서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저장행동이라는 강박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보다 적응적인 행동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신의 정서를 명확

히 이해하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불완전한 

정서를 회피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 

저장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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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을 비교적 연구가 

부족했던 저장행동에 적용하여, 불완전감과 

저장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불완전감을 

매개로 저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를 명

확히 인식하고 정리하는 능력인 정서인식 명

확성이 조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불

완전감을 느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명

확한 정서인식을 통해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

이나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효과

적인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기반으로 부적

응적 완벽주의, 불완전감, 저장행동과의 관계

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불완전감을 

높여 저장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2. 정서인식 명확성은 불완전감이 저

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구체

적으로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은 경우, 불완전

감이 저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이

다. 반면에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은 경우, 불

완전감이 저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정서인식 명확성은 부적응적 완벽

주의가 불완전감을 통해 저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은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불

완전감을 통해 저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감

소할 것이다. 반면에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은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불완전감을 통해 

저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만 18세 이상 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은 2023년 10월 중 1주간 이루어졌으며, 대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온라인 조사 링크를 공유하여 응답을 회

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

여자는 연구 안내문을 읽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보상

으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설문 응답시

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238명(남

성 53명(22.3%), 여성 185명 (77.7%))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참여자 평균 연령은 20.82

세(SD=1.39)였으며, 1학년 76명(31.9%), 2학년 

70명(29.4%), 3학년 43명(18.1%), 4학년 이상 49

명(20.6%) 이었다. 

측정도구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Frost 등 (1990)이 개발하고 정승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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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이 번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al Scale: FMPS)를 사용

하였다. 총 35문항이며 6개의 하위 요인(실수

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

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중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 요

인은 적응적 완벽주의에,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요인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해당한다(Frost et 

al., 1993). Rhéaume 등 (1995)은 FMPS의 ‘부모

의 기대’, ‘부모의 비난’ 두 하위 요인이 완벽

주의의 발달적 측면에 해당하여 완벽주의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

다. 이를 근거로, Wei 등 (2004)은 부적응적 완

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개의 하위 요인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만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Wei 등 (2004)이 제

안한 방식에 따라 실수에 대한 염려(예: 실수

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평가를 낮

게 할 것 같다) 9문항, 수행에 대한 의심(예: 

일을 자꾸 되풀이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늦어

지는 경향이 있다) 4문항, 총 13문항만을 사용

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였다. 각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Wei 등 (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실수에 대한 염려 .89, 수행에 대한 의심 

.7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실수에 대한 염려 .86, 수행에 대한 의심 .68로 

나타났다. 

저장행동

저장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oa 등 (1998)이 개발하고, 이후 단축형으로 재

구성한(Foa et al, 2002) 단축형 강박증상목록

(Obsessive-Compulsive Inventroy-Revised: OCI-R)을 

국내에서 임준석 (2007)이 한국의 비임상 집단

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OCI-R-K 척도

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이며, 6개의 하위 요

인(확인, 씻기, 중화 행동, 정리 정돈, 저장, 강

박사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

장행동(예: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모으는 습관이 있다)에 해당되는 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저장행동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준석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90으로 나타났으며 ,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0으로 나타났다.

불완전감

불완전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Summerfeldt, Kloosterman, Parker, Antony와 

Swinson (2001)이 강박장애를 동기에 따라 

위험회피 차원과 불완전감 차원으로 구분

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OC-TCDQ 

(Obsessive-Compulsive Trait Core Questionnaire: 

OC-TCDQ)를 국내에서 이은호 (2005)가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이

며, 2개의 차원(위험회피 차원, 불완전감 차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감 

차원(예: 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있어서 마음에 

딱 들게 느껴질 때까지 일을 다시 하거나 계

속해야 할 것처럼 느끼곤 한다)에 해당되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완전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호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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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인식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 

(1995)가 개발하고 이수정, 이훈구 (1997)가 번

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특질 상위 기분 척도

(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이며, 3개의 하위 요인(정서주의, 정

서인식 명확성, 정서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예: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우 명확히 안다)에 해당

되는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

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

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 이수정

과 이훈구 (1997)의 Cronbach’s α는 정서주의 

.88, 정서인식 명확성 .86, 정서 개선 .82로 나

타났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4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7.0과 Hayes 

(2012)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 4.2 

version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변수의 기술 통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등)를 알아보기 

위한 빈도 분석, 각 척도의 Cronbach’s α를 산

출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변인 간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저장행동의 관계에서 불완전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Model 

4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불완전감과 저

장행동 간 관계가 정서인식 명확성에 의해 조

절되는지 확인하고자 Model 1 분석을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불완

전감을 매개로 저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인식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를 검증하기 위해 Model 14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매개효과, 조절효과, 그리고 조절

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CI: 95%, 

5,000번).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불완전감, 

저장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정서인식 

명확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불완전감

은 저장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정서인식 명확

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정서인식 명

확성은 저장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상

관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상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

인들에서 왜도가 ±2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첨

도 또한 ±7 미만으로 나타나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et al., 1996).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저장행동의 관계에서 불

완전감의 매개효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저장행동의 관계에서 

불완전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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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cro의 4번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은 신뢰구간 95%에서 5,000번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저장행동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34, p<.001), 

불완전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3, p<.001). 이어서 저장행동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불완전감의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저장행

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β=.11 , p<.001), 불완전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31, p<.001). 이

러한 결과는 불완전감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저장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의

1 2 3 4

1 부적응적 완벽주의 -

2 불완전감 .73** -

3 정서인식 명확성 -.48** -.47** -

4 저장 .34** .39** -.25** -

M 3.17 2.83 2.65 3.60

SD .72 .88 .94 .67

왜도 -.22 -.12 .02 -.34

첨도 -.62 -.64 -.83 -.57

**p<.01

표 1.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초통계(N=238)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하한값 상한값 R2 F

저장행동
부적응적 완벽주의

(총효과)
.44 .08 .34 5.53*** .28 .60 .11 30.56***

불완전감 부적응적 완벽주의 .89 .05 .73 16.47*** .78 1.00 .53 271.41***

저장행동

부적응적 완벽주의

(직접효과)
.15 .11 .11 1.29*** -.08 .37

.16 22.21***

불완전감 .33 .09 .31 3.52*** .14 .51

경로 Effec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적응적 완벽주의 →

불완전감 → 저장행동
.23 .07 .10 .36

***p<.001

표 2.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저장행동의 관계에서 불완전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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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더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간

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

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저장행동 간

의 관계에서 불완전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23, CI 95% [.10, .36]).

조절효과 검증

정서인식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불완전감이 

저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1번 모델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불완전감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상호작용항

은 저장행동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종속변인: 저장행동

B SE t

(상수) -.20 1.09 -.18

불완전감 1.12 .34 3.31**

정서인식 명확성 .48 .28 1.70

불완전감 x 정서인식 명확성 -.21 .09 -2.26*

B SE t

정서인식 명확성

M-1SD .52 .10 5.41***

M .38 .07 5.29***

M+1SD .24 .09 2.62**

*p<.05, **p<.01 ***p<.001

표 3. 불완전감과 저장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

그림 2.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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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B=-.21, p<.05). 즉 정서인식 명

확성이 불완전감과 저장행동의 관계를 조절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의하게 나타난 조절효과를 더욱 세부적으

로 확인하기 위하여 정서인식 명확성을 세 수

준(M-1SD, M, M+1SD)으로 나누어 단순 기울

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수준 모두에서 불

완전감이 저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

지만, 정서인식 명확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는 표 3 및 그림 2와 같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불완전감을 매개로 저

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인식 명확성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14번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저장행동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직

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B=.13, p>.05), 불완전감과 정서인식 명확성

의 상호작용항은 저장행동에 대해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1, p<.05). 

또한 조절된 매개지수가 하한값과 상한값 사

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B=-.19). 이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

로, 간접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서인식 명확성을 세 수준

(M-1SD, M, M+1SD)으로 나누어 정서인식 명

확성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5

와 같이 정서인식 명확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

적응적 완벽주의가 불완전감을 매개로 저장행

동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정서인식 명확성이 M+1SD 수준에서

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저장행동에 미치는 

간접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불완전감

B SE t

(상수) .002 .18 .01

부적응적 완벽주의 .89 .05 16.47***

종속변인: 저장행동

B SE t

(상수) -.57 1.14 -.50

부적응적 완벽주의 .13 .12 1.16

불완전감 1.07 .34 3.14**

정서인식 명확성 .52 .28 1.83

불완전감 x 정서인식 명확성 -.21 .09 -2.32*

*p<.05, **p<.01, ***p<.001

표 4.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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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은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 불완점감이 높아지더라도 저

장행동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저장행동에 따른 심리 사회적 문제가 사회

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에 

효과적인 치료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된 심리적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저장행동

의 관계를 불완전감이 매개하는지, 그리고 

이를 정서인식 명확성이 조절하는지 검토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그에 대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저장행동은 부적응적 완

벽주의, 불완전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

내, 저장행동에 기여하는 다양한 심리적 요

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완벽주의가 

저장행동과 관련되어 있고(Frost et al., 1993; 

Timpano et al., 2011; Ramezani et al., 2016), 불

완전감이 높은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저

장행동을 보고한다는 선행 연구들(Nissen, & 

Parner, 2018; Pertusa et al., 2010; Summerfeldt et 

al., 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저장행

동은 과도한 성취 추구 및 실패에 대한 두려

움, 그리고 불충분하다는 내적 감각으로 인한 

부적응적 행동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바, 

저장행동에 대해 치료적으로 개입할 때에도 

개인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불완전감의 특

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적응적 완

벽주의가 저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불완전감

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즉 부

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이나 

경험이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저장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높은 완벽주의가 불완전감

을 야기할 수 있으며(Moretz & McKay, 2009; 

Wetterneck et al., 2011), 불완전감이 저장행

동에 기여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Nissen, & 

Parner, 2018; Pertusa et al., 2010; Summerfeldt et 

al., 2004)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불완전감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저장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는 점을 볼 때, 부적응적 완

벽주의가 직접적으로 저장행동을 증가시키기

도 하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 

자신이 설정한 비합리적인 목표와 실패에 대

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완벽하지 못

B SE 상한값 하한값

정서인식 명확성

M-1SD .40 .10 .21 .59

M .28 .09 .11 .44

M+1SD .15 .11 -.06 .35

조절된 매개 지수

Index SE 하한값 상한값

정서인식 명확성 -.19 .08 -.35 -.04

표 5.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건부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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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불완전한 내적 감각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저장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

한다. 본 연구는 저장행동에 초점을 둔 국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저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부

적응적 완벽주의가 저장행동으로 가는 경로에

서 불완전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저장행동의 치료에서 주목

해야 할 결과이기도 하다. 개인이 지닌 완벽

주의 성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격적 특

성으로서 상대적으로 개입을 통해 변화시키기 

어렵고, 강박장애의 치료 결과를 방해하는 요

인(Frost et al., 2002)으로 더 나쁜 예후와 관련

되어 있다(Chik et al., 2008). 반면 불완전감은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지

나치게 높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적

절히 수용할 수 있는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진다면 저장행동에 대해 충분한 치료적 효

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수용전념치료

(ACT)는 불완전감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수

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개입으로서, 추

후 저장행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모색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불완전감을 매

개로 저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인식 명

확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체적으로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거나 평균 수

준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불완전감을 매

개로 저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

서인식 명확성이 높은 수준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불완전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저장행동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거나 평균인 경우에

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불완전감이 

높아져 저장행동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은 경우에는 부적응

적 완벽주의가 높아 불완전감이 증가하더라도 

저장행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로는 불

완전감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능력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

는 개인의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강박적인 행동으로 다루고자 하며, 이때 저장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서인식 명확성은 불완전감이 저장행동

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

는 변인으로서, 치료적 개입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완전감을 겪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저장행동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저장행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실시할 때에는 개인이 지

닌 정서인식 명확성의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불완전감을 다룰 때에도, 불충

분하다는 자신의 느낌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히 중요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강박장애

에 대한 치료적 방안의 한계점을 극복한 대안

적인 치료법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박증상에 대한 치료는 인지행동치료(CBT)에 

기반을 둔 노출 및 반응방지법(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ERP)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

고 있으나 ERP에서 노출은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가 25~30%에 

달하며, 20% 정도는 재발한다(Riggs & Foa, 

1993). 또한 저장행동의 경우에는 인지행동치

료(CBT)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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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Mataix-Cols et al., 2002), 이러한 문제를 조

기에 예방하고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

한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가 주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에 초점을 둔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즉, ERP를 완료하기 전에 정서인식 

명확성의 수준을 향상시키면 노출에 대한 참

여도를 높이고 저장행동 감소를 촉진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

를 사용하였으므로 참여자들의 실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및 불완전감이 저장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제한

이 있다. 아울러 참여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이 개입되어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

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나 관찰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어 부

적응적 완벽주의, 불완전감, 정서인식 명확성, 

저장행동의 관계에 대한 현상만을 측정하며 

그 인과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추후에는 종단연구 등으로 연구를 설

계하여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대학생 집

단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치

료가 필요한 정도의 저장행동을 보이는 임상 

군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저장행동을 보이는 병리적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등 다양

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 관계를 파악

하면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박증상은 비임상 

집단에게도 흔히 나타나고 임상 집단에서 보

이는 증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임상 집단

의 저장행동 연구는 임상 집단의 저장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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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Incompleteness on Hoarding Behavior: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DongJin Kim         Minkyu Rhee

Department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ncomplet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hoarding behavior, and to determine whether this mediating effect 

va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emotional clarity.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243 university 

students aged 18 and older using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the Korean version of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the Obsessive-Compulsive Trait Core Questionnaire,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Trait Meta-Mood Scale.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is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incompleteness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hoarding behaviors, an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hoarding behaviors was found to be 

partially mediated by incompleteness. Second, emotional clarity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pleteness and hoarding behaviors. Fi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incomplet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hoarding behaviors was found to be moderated by 

emotional clarity. This suggests that the pathway from maladaptive perfectionism to hoarding behaviors 

through incompleteness can be alleviated by emotional clar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maladaptive perfectionism, incompleteness, hoarding behaviors, emotional clarity


